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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중국 칭다오, '관광도시'이자 '경제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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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관광도시이자 경제도시이며 '칭다오맥주'로 유명한 칭다오시 야경 

중국 칭다오는 산둥반도 남쪽 황해 해변에 위치하고 있으며, 산과 바다가 잘 어우러져 있고 기후

는 한국의 날씨와 비슷하다. 

 

상주인구는 900만명 정도로, 중국의 관광도시이자 경제도시로 잘 알려져 있다. 

 

칭다오는 원래 작은 어촌마을이었지만 1897년 독일이 진출한 후 조차권을 얻어 칭다오에 조계지

가 설치되면서 무역항으로 부상했고, 1914년에는 일본에게 점령되는 등 굴곡의 역사를 겪기도 했

다. 

 



 

1903년 독일의 맥주 공장이 들어서면서 맥주 기술이 전파돼 이제는 100년을 훌쩍 넘는 칭다오맥

주회사가 칭다오의 명물이 됐다. 또한 중국의 거대 기업인 하이얼과 하이신의 본사가 있는 곳이

다. 

 

칭다오는 삼면이 바다로 둘러 싸여있고, 관광자원이 산재해 있다. 중국에서도 상당히 인기가 많은 

관광도시 중 하나다. 

 

한국과는 지리적으로 매우 가까운 위치다. 1994년 9월 12일 주청도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개관했

고, 7~8만명 가량의 한국인 유학생과 교민들이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칭다오는 인천과 부산 등에서 직항 항공편이 연결돼 있고 인천~칭다오를 잇는 선박편도 운

행되고 있어 한국에서 가장 왕래가 편리한 외국 도시 중 하나다. 

 

오상용 사장은 “특히 청양지역은 한국인이 밀집돼 살고 있는 곳으로 간판에도 한국어가 같이 쓰

여져 있다”며 “이곳에서는 중국어를 못해도 생활에 별 어려움이 없을 정도”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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